
닛신보 HD – 섬유 사업은 구조 조정으로 부활시켜 

2009년 6월 26일 닛신보 홀딩스(HD)의 사장에 취임한 우자와 시즈카( 澤鵜  

靜)는 2009년 7월 15일 오사카에서 회견하면서 ‘①섬유 사업의 수익 체질 부

활 ②일렉트로닉스(electronics) 사업의 구조 개혁 ③태양 전지 제조 설비(太陽 

電池 製造 設備)로 커패시터(capacitor) 등 신규 사업에 경영 자원 투입(經營 

資源 投入)’ 의 3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들었다. 

우자와 사장은 섬유 사업에 대하여 “한 때 일본 국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

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늦어져 현재와 같이 수요가 줄었

는데도 대응할 수 없게 되었지만, 셔츠와 데님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은 틀리

지 않았다.”고 하면서 2008년까지 추진해 온 구조 개혁을 적절하게 평가하였

다. 다만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계속 ‘수익 체질’을 재구축하려 

하고 있다. 

또한 “일본 국내 1억 인구 시장에서 수요가 제로(zero)라는 것은 있을 수 

없다. 메이드 인 저팬 뿐 아니라 메이드 바이 닛신보도 포함하여, 축적된 기

술을 살리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다.”는 신념을 나타냈다. 

실제로 이제까지 개혁함으로써 사업이 계속 잘 돌아가지 않던 셔츠 어패

럴 자회사인 CHOYA가 제 1사분기에 흑자로 떠오르는 등의 성과도 나타나

고 있다. “데님도 셔츠처럼 제판 일체(製販 一體)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 개혁

을 계속할 방침이다. 섬유가 분발하지 않으면 닛신보는 기운을 차릴 수 없

다.”고 하면서 힘을 쏟도록 요구하고 있다. 



다른 한편으로는 “환경과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새로운 성장 조짐이 보

이고 있다.”고 하며, 태양 전지 제조 설비나 연료 전지 분야, 커패시터 등의 

신규 사업 분야에 경영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함으로써 “앞으로의 세계 조

류(潮流)에 포커스를 맞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,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게 된

다.”고 강조하였다.♣ 

 


